
○ 풍림무약(대표이사 이정석)이 서울대학교(총장 성낙인) 약학대학 신약개발센터 시설

환경개선기금에 51억원을 쾌척했다.

○ 지난 10월 29일(수) 서울대학교 총장 공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성낙인 총장과 풍

림무약 이정석 대표이사 사장, 유근배 기획부총장, (재)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이철수 

상임이사, 이봉진 약학대학 학장을 비롯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. 이번 기금은 

서울대학교 신약개발센터의 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에 사용된다. 

○ 성낙인 총장은 “우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해 온 풍림무약과 세계를 선도하

는 서울대 약학대학의 이번 협약식은 우리나라 약학 분야 발전의 초석이 될 것”이

라며 “이번 기금을 출연해주신 풍림무약 대표님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”고 말

했다. 

○ 이정석 사장은 “서울대와 본격적인 신약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돼 개인적으로도 기업 

차원에서도 기대가 크다”며 “풍림무약은 계속해서 기존 화학 의약품으로 달성하기 

어려운 치료영역에 적용 가능한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”고 전했

다. 

○ 풍림무약주식회사는 1974년 창립이래 40여년 동안 제약 및 식품 원료 등의 고부가

가치 원료를 국내시장에 공급해 왔으며, 1991년 의약품 제조공장 준공이래 전문성

을 기반으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며 성장해 왔다. 2006년 중앙연구소 설립 이후

에는 개량신약, 천연의약, 복합신약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의약품의 연구

개발에 매진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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